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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우 이시영이 근황을 밝혔다. (사진=이시영 인스타그램 캡처) 2025.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이시영이 놀라운 힘을 보여줬다.

이시영은 지난 14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사랑하는 가족과 너무 감사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 항상 감사해야지. 고맙습니다"라

고 적고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오락실에 간 이시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가장 이목을 끌었다.

이시영은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펀치 기계에서 강펀치를 날렸다.

기계에서 '9251점'이 찍히자 주변에서 환호가 터졌다. 이 기계의 최고 기록은 '9348점'이다.

이 순간을 포착해 폰 사진을 찍는 남성들도 있었다. 최근 이시영은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신 8개월에도 체중이 4㎏ 늘어난

상황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멋지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는 일상이길 기도하고 응원해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월 조승현 씨와 결혼, 4개월 만인 이듬해 1월 아들을 낳았다. 올해 3월 이시영은 조 씨와의 이혼을 발

표했다.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8일 이시영은 전(前)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인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다.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

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시영의 전 남편 조승현 씨도 디스패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혼한 상태라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하지만 둘째가 생

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2010년 여자 복싱선수의 주인공으로 드라마에 캐스팅돼 복싱과 첫 연을 맺었다. 이후 복싱의 매력에 푹 빠진 이시영

은 복싱에 발을 들였고, 각종 아마추어 대회 우승을 휩쓸며 주목받았다.

2010년 11월 사회인 복싱대회인 KBI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 48㎏급 우승을 시작으로 2011년 2월 서울지역 아마복싱대회인

제47회 신인 아마추어 복싱전과 3월 열린 제7회 전국여자신인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해 실력을 입

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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